
DMZ 평화지도만든한모니까교수

[앵커] 비무장지대의역사와환경, 생태, 문화정보를자세하게담은지도가나왔습니다.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한모니까교수가만든 DMZ 평화지도인데요.

한교수는비무장지대의실제모습을입체적으로전달하고싶어지도를만들게됐다고말했습니다.

평화지도는내년초일반에공개될예정입니다.

DMZ 평화지도를만든한모니까교수를장현민기자가만났습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통일부는시연회를열고 `DMZ 평화지도`를공개했습니다.

DMZ 평화지도는비무장지대의지리와지형등공간정보를비롯해역사와문화, 생태, 환경, 평화, 통일에대한정보를시
각화한웹지도입니다.

지도에는 9,000여건의지형·지리정보와 1,700여건의역사·문화정보, 500여건의생태·환경정보가담겨있습니다.

DMZ 평화지도탄생의배경에는한반도의평화와통일을연구해온연구진의노력이있었습니다.

그가운데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한모니까교수는제작전반을총괄하며중추적인역할을했습니다.

한모니까교수는 “다른분야전문가들끼리의협업을통해비무장지대의모습을보다입체적으로담아내기위해노력했
다”고밝혔습니다.

<한모니까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교수> 
“어떤한특정분야의정보들을평면적으로만보여주는방식이아니라여러가지 DMZ가갖고있는많은가치들을종합적
으로사고할수있고그것을통해서새로운 DMZ의모습들을상상해내고…”

한교수는 "비무장지대가우리에게동떨어진외딴지역이아니라하나로연결된곳임을알리고싶었다"고말했습니다.

특히반세기넘게분단되면서생긴심리적분절을극복하고싶었다고설명했습니다.

<한모니까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교수>
“굉장히넓은면적으로한반도가딱끊겨있잖아요. 그런데그전에우리가연결되어있었다고하는것들을생각, 기억하는
것이굉장히중요하고그런부분들을우리가알때어떻게우리가다시연결될수있을까라고하는것도생각할수있게
되는것같아요.”

8개월에걸친노력끝에마침내지도가세상에나왔지만한교수의눈에는아직부족한점이많습니다.

한교수는 "연구자료가부족해비무장지대남쪽지역정보위주로제작된점이아쉽다"고밝혔습니다.

그러면서평화지도가비무장지대에대한연구와교류를활성화하는마중물이되길희망했습니다.

<한모니까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교수> 
“생태환경쪽에관심이많은사람들도지리·지역이나역사·문화, 통일·평화에관심을가져야되는거죠. 그럴때어떻게이
지역을보존하면서새로연결될새로운경계선같은것들을새롭게만들수있을지를다양하게상상할수있을것같아
요.”

DMZ가오랜시간한국인의삶의터전이었음을다시금깨달았다는한교수.

한교수는갈등의상징이었던 DMZ가평화의상징으로전환되길소망했습니다.

<한모니까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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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가) 앞으로이제변화해갈때어떻게변화, 어떤모습으로, 어떤성격으로변화해갈것인가. 평화적으로변화하기
위해서는우리가어떤고민과노력과시도를해야될것인가….”

한편, 통일부는정비작업을거친뒤내년초에본격적으로 DMZ 평화지도서비스를개시할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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